
사탄의 환난 핍박과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작성일 : 2012. 3. 23. 금

작성자 : 이 선진 (분당 주좋은)

[기도를 하는데 충분히 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렸습

니다. 계속하여 사탄의 잠 핍박과 싸우면서 중심이신 선생님

과 부흥강사님을 위해, 섭리의 생명들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

도하였습니다. 몸부림치다가 졸다가 깨면 또다시 몸부림치고  

졸다가 깨면 또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습니다. 많이 졸아 받지 

못할 줄 알았으나 몸부림을 보시고 말씀을 받으라 하셨습니

다.] 

                 * 성자 예수님 말씀 *

사랑아, 

오늘은 기도의 몸부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곧 졸음과 잠 핍박임을 잘 안다. 

육의 생리적인 욕구에 이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니 

이겨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 잘 안다. 

그러나 섭리인들아, 



기도는 일이며 전쟁이다. 

어느 누가 항상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면 

매번 나 예수와의 달콤하고도 편안한 

사랑의 교감이 일어난다고 하였느냐. 

어떨 때에는 수만 가지 잡념과 잡생각이 들고 

너의 정신을 침범하는 사탄과 싸우기 위한 

전쟁의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요, 

수많은 상념들과 걱정, 염려거리로 

너의 집중을 방해하는 마귀의 무리들과 싸우기 위하여 

군인이 되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사탄 마귀들은 

네가 방심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었다가 

방심할 때를 틈타 사정없이 난도질하는데 

너는 기도가 쉽게 잘 될 때에는 

적극성 있게 잘하다가  

그로 인해 긴장을 늦춤으로 

사탄 마귀의 핍박 속에서는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리더구나. 

그 때와 그 시기의 상황에 맞게 

기도에 임하는 너의 태도를 달리 하여야만 한다. 

항상 잘 되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너희는 나의 신부임과 동시에 군인들이지 않느냐. 

그와 같이 기도가 쉽게 잘될 때에는 

그에 맞게 적극성과 긴장을 가지고 나아오면 되는 것이요 



잘 안 되고 어려울수록 

더 많은 긴장과 근신, 담대함을 지니며 나아오라는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언제까지 무기력해지고 의기소침해질 것이냐. 

문제가 크면 큰 만큼 더욱더 큰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기도든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든 

절대 그에 있어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여라. 알겠느냐. 

(주님, 그동안 기도든 뭐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신 것, 

충분히 조건을 세웠다고 생각한 것이었어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분명 주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였고 

잠 사탄을 충분히 물리쳤는데도 

또 와서 미친 듯이 괴롭혔고 

당하지 않으려 발버둥 쳐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째서 주님과 함께 하여도 

그 같은 사탄의 핍박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일까요?)

너희 대한민국이 

아무리 세계의 초강대국들과 손을 잡고 있다 한들 



북한의 핍박이 들어오지 않더냐. 

아무리 선의 세력이 더욱더 강하고 

사랑과 화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도 

악의 세력은 선의 세력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 증오로 

설사 자신이 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선의 세력에게 

피해와 타격을 입히려고만 한다. 

그래서 선생이 말하였듯 

저들에게 손해와 피해를 받으면 받은 만큼 

선의 세력의 손해라 한 것이다. 

왜인고 하니 사실상 루시퍼와 악마들은 

자신들이 어차피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과 

언젠가 심판받아 소멸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저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근본에는 

‘어차피 망할 것 선의 세력을 

최대한 많이 괴롭히고 죽자.’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 

고로 아무리 너희가 나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탄의 환난과 핍박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너희가 기도로 그들을 물리치며 고통을 주어도 

그들은 계속하여 너를 괴롭히러 올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토록 선생을 미친 듯이 괴롭히지 않느냐. 이와 같다. 



고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탄의 환난 핍박이 들어오면 

그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직 나와 선생에게만 집중하여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 

또한 육적으로 인 사탄을 통하여 

사탄의 환난 핍박이 들어온다면 

먼저는 그 환난과 핍박의 속성을 잘 파악하여 

온전한 진리로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만약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라면 

아예 상대하지 말고 피해 버려라. 

이 같은 것의 예로는 너희를 사냥해 가려고 하는 

악평자와 가라지의 생각과 행위를 말할 수 있겠구나. 

사랑아. 

이와 같이 나와 함께한다고 해서, 

선생과 함께한다고 해서 

사탄의 환난 핍박을 

아예 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 시대의 선의 중심들이니 

너희를 향한 환난 핍박은 

더욱더 거셀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답은 

저들의 환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아예 저들의 환난 핍박을 의식조차 하지 않으며 



영향과 주관을 받지 않는 것이다. 

마치 길 옆으로 차가 쌩쌩 지나갈지라도 

그 차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차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사탄의 환난 핍박을 

아예 의식치도 영향을 받지도 말아라. 

그것이 그들을 이기는 방법들이다. 

사실 저들은 너희 하나하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안다. 

그래서 저들이 선택한 방법은 곧 

무엇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빼앗아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제 풀에 지쳐 하나님의 섭리역사에서 

튕겨져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너희를 괴롭혀 오고 

선생과 선생이 보낸 자를 괴롭혀 온 목적이었다. 

사랑아,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어차피 한 번 기도를 방해해서 

못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한 번으로 너희 각자가 

섭리를 나가지 않을 것을 그들도 안다. 

그렇다면 알면서도 왜 그렇게 끈질기게 

너희와 중심자를 괴롭히겠느냐. 



오직 ‘시간 뺏기’ 싸움이다. 

그렇게 야금야금, 한 번 두 번 빼앗은 시간들을 모으면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역사일지라도 

지연되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됨을 알기 때문이다. 

고로 너희는 한 번 쯤이야, 두 번 쯤이야 하지 말고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가슴 뜨끔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며 

중요시 여겨야만 한다. 

알겠느냐. 

어차피 자신들의 운명이 영원한 소멸임을 아는 

그들의 목적은 다만 한 번 한 번의 환난 핍박으로 

‘너희와 중심자의 시간 뺏기’임을 진정 깨달을지어다. 

고로 한 번 한 번의 기도와 발생된 문제들에 대하여 

대충대충 소홀히 대하거나 수동적으로 대하지 말며 

항상 자신감과 적극성, 집중력을 가지고 맞서 싸워라. 

그리하여 선생처럼, 선생이 보낸 자처럼 

이 역사의 승리자가 되어라. 

사랑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